
오늘은 영화 '쿤둔'을 보았습니다. 

석가탄신일 기념으로 EBS 에서 방영하더군요. 

알고 본 것도 아닌데, TV 를 틀고나서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마지막 자막까지 

보았습니다. 

 

맑은 영혼을 가진 나라 티벳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격변과 혼란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부처가 다시 

태어나도 손 쓸 도리가 없겠구나. 그렇게 많이 타락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신성은 여전히 찬란히 빛나는데, 인류의 자만은 이 신성을 무시할 정도로 

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달음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거창한 것도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단지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함으로써 실체에서 멀어져 갑니다. 위대한 스승들은 그것을 단지 보게 해줄 

뿐입니다. 

 

영화 '쿤둔'을 보며, 다시 법복을 입고 싶었습니다. 물론 지금 다시 법복을 

입는다고 해서 무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망을 벗지 못하면, 어디가서도 

고통이 따르고, 업을 쌓기 마련입니다. 

 

그런면에서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운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벌써 

꽤 오랫동안 이 운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변해야 할 때임을 

느낍니다. 

 

하늘은 항상 여러가지 형태로 저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티벳의 이야기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 년전 우리 조상이 겪었던 이야기이고, 100 년전 우리 조상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티벳을 보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사실은 본래 구분이 없는-우리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느끼게 되면, 가끔은 눈을 감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그래도 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나약한 내 몸을 끌어내어 삶에 부딫히는 

것을 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적이라 부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했는가에 상관 없이, 세상 모든 존재는 우리 자신이 그렇듯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임을 떠올린다면, 비로소 용서와 화해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달라이라마 

 


